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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통주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보도 주요내용>

  국민일보 12월 8일(목) 기사 「주먹구구 전통주 정책... 농식품부, 업체 수

조차 모른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하였습니다.

  전통주를 양조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곳인지,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실정이다.

  농식품부의 최근 형태는 과거와 대비된다.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때는 농식품부가 전통주 업체들에게 국산 쌀을 원료로 쓰도록 설득

하기도 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류 관련 통계는 국세청에서 매년 

납세자의 신고 등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전통주의 

주종별·지역별 면허 수와 출고액 등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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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류 관련 통계에 따른 전통주 제조면허 수와 산업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전통주 제조면허 수는 1,401개로 이중 민속주가 52개, 지역

특산주는 1,349개이며, 산업 규모는 94,149백만원 수준으로 민속주가 

10,973백만원, 지역특산주는 83,176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주 업계 현황은 주류제조장에서 주종별로 여러 개의 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면허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을 통해 전통주 업체의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조용 발효제 보급, 양조장 역량 강화 자문(컨설팅), 우리술 

품평회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국내산 원료 사용 

시 가점 및 배점 비중을 높여 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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